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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본고는 2010년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인이 탈북자를 어떻게 인식하

고 있으며, 그런 인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탈북자에 대

한 수용 태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

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 정체성․다문화 수용성․경제적 이해관계

라는 3 가지 이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들을 제시하고 변수들의 영향

력을 분석했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작았다. 남성은 탈북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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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012년 2월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 집회를 열

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려는 중국정부

를 규탄하는 시위였다. 여성 국회의원의 단식농성도 더해져 일련의 탈북

자 북송 반대 시위는 국내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에 대한 노

골적인 비난으로 중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조용한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탈북자 북송 반대시위는 국내외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을 떠나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는 현재 정확

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최소 1～2만 명에서 최대 30여 만 명으로 추산된

다. 이들은 기아와 인권유린의 참혹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Haggard and Noland 2006). 두만강 등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건 탈출이며, 여기에는 이들을 돕는 한국 NGO뿐 아니

라 브로커 집단까지 가세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외국공관 진입과

자에 대한 친근감과 탈북자 수용태도 모두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탈북자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둘째, 국가정체성은 두 가지 차

원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민됨의 자격조건과 관련해 민족

적 요인은 탈북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시민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 소속감과 자긍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민족 소속

감과 자긍심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 영향을 미쳤다. 셋

째, 다문화수용성 변인 중에서 이주자에 대한 권리는 탈북자 태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이해관계 변인은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이 친근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주제어: 탈북자, 국가 정체성, 다문화수용성, 경제적 이해관계, 한국인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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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획망명’이 등장하며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

는 탈북자들의 상당수는 중국 등지를 수년간 떠돌다가 동남아 루트를 통

해 입국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신화 2010, 140).

르뽀 기사나 다큐, 영화 등은 이들의 탈북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런 고난에 찬 역경은 한국이라는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는 것으

로 종지부를 찍는다. 실제로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와 수 개 월의 적응

교육을 거쳐 가족관계부에 등록하면, 정착금과 주택지원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을, 정작 한국인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

들은 목숨을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환대를 받고 있을까? 혹시 ‘초대

받지 못한 손님’과 같이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

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2000년대 들어와 탈북자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의 수가 2000년대 들어서 연간 천명을 넘어섰고, 2006년부

터는 연간 2천명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다. 2012년 10월 현재 국내에 입

국한 총 탈북자 수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자료에 따르면 2만 4천 명을 넘

어섰다. 과거 군인과 고급외교관을 중심으로 극소수의 사람이 월남하여

귀순용사의 대우를 받던 시대에 비하면 수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인

구적 구성도 가족 연쇄이주의 증가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의 비율

이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탈북자가 증가할수록 국민의 세금부담도 증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윤인진 2009, 25).

둘째, 탈북자와 직접 연관되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

다. 동아시아연구원의 2005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북한 동포에

친밀감을 나타냈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55.2%만이 친밀감을 보였다. 북

한에 대한 평소 생각은 2010년 조사에서 ‘우리’와 ‘이웃’을 응답한 비율이

2005년에 비해 각각 3.3%와 9.9%씩 줄어들고 ‘적’과 ‘남’으로 응답한 비율

은 각각 6.9%와 5.9%씩 높아졌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005년 7.9%에서 2010년 19.3%로 10%이상 증가

했다(이내영 2011, 38;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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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탈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셔널 아이덴티

티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전쟁과 분단의 경험으로부터 두 세대가 지났

고,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북한과 북한동포에 대해 민족적

차원을 떠나서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나

치게 동질적인 사회로 인식되던 한국사회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노동이

주자와 결혼이주자가 증가하면서 다민족․다문화 국가에 대해 개방적 태

도를 보이고 있다(황정미 2011, 202-203).

이처럼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고, 북한과 통일문제와 같은 탈북자를 둘

러싼 환경이 2000년대 들어와 계속 급변하면서, 한국인이 탈북자를 보는

시각 또한 변화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늘어나는 탈북자의 사회문화

적 적응과 통합이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탈북자에 대해 갖는 한국인

의 태도는 정부의 정책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임에도 불

구하고 그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고는 현재 한국인들이 탈북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2010년도에 실시된 여론조사 자료를 가

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기존의 탈북자 연구는 주로 탈북자의 사회적 적응 실태를 살펴보거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윤인진 2009,

43). 탈북자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와 관련한 연구는 다른 탈북자 연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특정 집단이 탈북자에 대해 갖는 태도

및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대학생과 고등학생, 신변보호담당관, 대안학교교사 등 특정 집단

이 탈북자에 대해 갖는 태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

면 탈북자와의 접촉 유무와 관계를 맺는 유형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태

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탈북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경우 신변보호담당관

등 탈북자와 감시-피감시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

인 태도를 보였고(전우택 외 2000), 대안학교교사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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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양계민/정진경, 2005). 탈북자와 접촉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연민의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함께 나타냈다

(김영수 1998; 정기선 1998).

최근에는 탈북자를 다른 이주민 집단과 비교하며 친밀감 및 사회적 거

리감을 측정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검토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

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명진 외 2010; 정기선/박성일 2011). 다른 한편 탈북자를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동성애자 등의 소수자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다(김상학 2002). 권수현

(2011) 또한 탈북자를 이민자와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하고 다문화주의 이

론을 참조하여 탈북자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를 연구했다.

이처럼 기존의 탈북자 연구는 탈북자의 생활실태와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고,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연구도 특정 집단을 다

루거나 주로 다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런 점에

서 한국인들이 탈북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탈북자와 관련된 쟁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이주자나 동포와는 구별되

는 탈북자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이러

한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인들이 탈북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감 또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할 경

우 탈북자 수용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나아가 이런 태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여론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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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세 가지 이론적 시각

탈북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정

치․경제적 차원에서 탈북자는 북한체제를 거부하거나 식량난을 피해 북

한을 탈출한 정치적 망명자이자 경제적 난민이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는 탈북자는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가진 동포이지만, 남한에서 사회적 연결

망을 갖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변인이자 문화적 소수자

이기도 하다(Chung 2009, 3-4). 이와 같은 다양한 범주 중에 모든 탈북자

들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출신의 ‘동포’라

는 측면이다. 이런 속성들이 탈북자를 다른 유사한 집단들과 차별화시키

고 있다. 즉 탈북자는 한국에 온 이주자이지만 한민족 동포라는 점에서

동남아 등지에서 온 이주자와 다르며, 한민족 동포이지만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서 미국․일본․중국 동포와 똑같이 다루어질

수 없다. 또한 북한 출신이지만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남한으로 자발적으

로 이주했다는 점에서 보통의 북한사람과 다르다.

동시에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출신의 ‘동포’라는 탈북자들의 복합적

지위는 한국인이 탈북자에 대해 갖는 복잡하고 이중적인(ambivalent) 심

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속성 중에서 어느 것이 강조되느냐

에 따라 한국인이 탈북자를 인식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아래

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가정

체성(national identity), 다문화수용성,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세 가지 이론

적 시각에서 제시하고 각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국가 정체성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국가 정체성

을 꼽을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및 잠재적 탈북자에 대한 인식

은 탈북자를 ‘우리’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전히 ‘그들’로 둘 것인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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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그들’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점

에서 국가 정체성의 문제이다. 특히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출신의 한민족

동포와 한국인간의 경계를 문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가 정체성과 밀접

히 연관되어 있다. 국가 정체성은 일관되고 합의된 정의를 찾기 힘들지

만, 광범위하게는 사회 정체성의 한 형태로 특정 네이션(nation)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한다(Wiggins 1994). 이것은 자신이 속

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소속감, 충성, 거리감, 자긍심, 애착 등 주로 감정

적 차원을 통해 분석된다(Theiss-Morse 2009, 3-5).

많은 연구들이 앤소니 스미스의 연구에 근거해 국가 정체성을 시민적

(civil) 요인과 민족적(ethnic) 요인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이주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왔다. 이들 연구는 시민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이

주자에게 긍정적이고 관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Smith 1991; Hjern 1998;

Heath 2005; 장승진 2010). 탈북자에 대한 태도 또한 시민적 요인을 강조

하는지 민족적 요인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탈북자는 일반 이주자와 달리 혈통이라는 민족적 요인을 공유

하기 때문에 어느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스미스의 설명은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스미

스가 제시한 대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공동

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긍심 등의 심리적 애착을 함께 고려해 국가 정

체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국가 혹은 민족에 대

한 소속감과 자긍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정체성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한민

족이라는 보다 확대된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단

일민족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1민족 1국가를 이상적으로 여겨온 한국

인들은 민족정체성(ethno-national identity)과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설동훈 2006). 그러나 일본 식민지

시기 국권상실을 경험하면서 민족정체성이 국가정체성에 대해 우위를 점

하고, 이후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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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졌다. 즉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때로는 일치하지만 많은 경우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민족정체

성과 비교 속에서 검토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구분은 탈북자 인식에 있어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 탈북자는 민족적으로 동질적이지만, 국가정체성에서는 배타적

인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적 소속감이나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탈북자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해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대한

민국 국가 소속감이나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탈북자를 부정적으로 인식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 다문화수용성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 곧 다문화수용성을 들 수 있다. 탈북자는 같은 동포이지만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인이 적대시 혹은 위험시 해온 북한에서 살아 왔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체

제이며, 북한 사람들은 한국과는 매우 다른 체제의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

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자기와 다른 체제

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를 말한다(윤인진 외 2010; 윤상우/김상

돈 2010). 탈북자를 한민족 동포로만 간주한다면 다문화수용성은 탈북자

에 대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탈북자에 대해 민

족적 색채를 걷어내고 북한이라는 다른 체제와 문화에서 살다가 한국으

로 온 이주자라는 속성이 부각된다면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인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북한 동포와 북한에서 온 이주자라는 두 가지 속성 중 어느

것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민족 동포라는 차원이 꼭 우호적 감정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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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에 대한 태도는 적, 남, 이웃, 형제, 우리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

뉘어져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남과 적에 대한 태도가 강해지는 추세이

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사할린 동포와 달리 북한 동포만을 특별우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탈북자를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탈북자에 대한 긍정적 태

도를 줄인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이주자와 결혼이주자

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

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 경제적 이해관계와 탈북자에 대한 태도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인으로 경제적 이해관

계를 들 수 있다. 이주자에 대한 자국민의 태도를 연구하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탈북자는

일반 이주자를 위한 사회통합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정착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탈북자의 수의 증가와 함께 탈북자를 한국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

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탈북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경쟁 가설에 따르면, 개별 국민들의 이주자에 대한 태도는 자

신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이 있다. 국내 비숙련 노동자들

은 이주노동자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비숙련직의 주

변부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이주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eve and Slaughter 2001).

비숙련직 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세금과 관련해 이주자들과

경제적 이해관계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파치니와 마이다는 이주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더 많이 지우

는지가 일반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Facchini and

Mayda 2006), 탈북자의 경우 이는 더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 2012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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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현재 1인 세대 기준 약 1천9백만원의 주거․정착금 외에 취업과 교육

지원금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통일부 홈페이지), 탈북자 수가 매년 증가

하는 추세라면 조만간 재원마련 방안과 다른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권수현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탈북자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비경

제활동 집단,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탈북자에 대한 수용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수현 2011, 143-144). 경제적 요인이

서구와 달리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남한 사람들이 탈

북자들과 경쟁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탈북자

의 자격이나 경력 인정과 같은 실질적 문제와 결부되었을 때에는 탈북자

에 대한 친근감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김영수 1998).

탈북자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실제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태도에 반영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나 조세부담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보

다는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미국

과 서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경제상황에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주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Chander and

Tasi 2010). 한편 씨트린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자에 대한 태도는 국가경

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영향을 받으며 가정경제에 대한 평가에는 영향

을 받지 않는다(Citrin et al. 1997).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탈북자

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자료는 2010년 아세

아문제연구소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2010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추출은 2010년 6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을 한 후 무작위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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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1대1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종속변수인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현재는 북한에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량으로 발생할 잠재적

탈북자에 대한 수용태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탈북자에 대한 친

근감은 탈북자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를 질문하고, “완전히 남이

다”, “남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이다”의 4

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잠재적 탈북자에 대한 수용태도는 북한 난

민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남한 정부가 취할 대응책을 측정하였다. “같

은 동포이므로 남한에 살고자 하는 난민은 모두 받아야 한다”,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사회

에 부담이 되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운데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

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하였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앞에서 논의한 국

가 정체성, 다문화수용성,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세 가지 이론적 시각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로는 국민됨의 자격요

건, 소속감, 자긍심을 포함하였다. 먼저 국민됨의 자격요건은 한국인이 되

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7개 문항으로 제시하고, 각각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출생지․장기거주․혈통 3가지를 민족적 요인으로,

국적․한국어 사용․정치제도와 법 준수․역사이해 및 전통과 관습 준수

4가지를 시민적 요인으로 삼아 구성하였다.1) 각 요인에 대한 항목의 신

뢰도(Cronbach's α)는 민족적 요인이 0.726, 시민적 요인이 0.784로 바람

직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소속감과 자긍심은 국가와 민족을 분리하여 변

수화하였다. 소속감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에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국가자긍심은 “나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기

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라는 진술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부

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민족의 경우에는 한

1) 국적과 언어는 연구에 따라 시민적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하고 민족적 요인으로 분

석되기도 한다. Hjerm(1998)은 1995년도 ISSP 자료를 분석하면서 국적․언어․정

치제도와 법 존중․소속감을 시민적 요인으로, 출생지와 장기거주를 민족적 요인으

로 분석했지만, Jones and Smith(2001)는 국적을 민족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내에서 정기선과 이선미(2011)는 국적을 민족적 요인으로 간주한 반면, 황정미

외(20007)와 윤인진 외(2010)는 국적을 시민적 요인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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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역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부터 “매우 부

끄럽게 생각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와 이주자

의 권리 옹호라는 두 변수를 제시하였다. 전자는 “어느 국가든 인종, 종

교, 문화가 다양해지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와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라는 진술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응답하게 했다. 후자는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

안 한국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와 “한국 국

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나 사회보장에서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5점 척도에서 응답하게 했다.

경제적 변인은 가구별 월소득, 주관적 계층, 가정경제와 국가경제에 대

한 전망으로 구성했다. 소득은 100만 원 이하부터 1001만 원 이상까지를

10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주관적 계층은 최상위, 중상위, 중산,

중하위, 하위 5개 계층으로 나누었다. 가정경제와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

은 “크게 좋아질 것이다”부터 “크게 나빠질 것이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Ⅳ. 경험적 분석 결과

1.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기술적(descriptive) 분석과

양변인 분석

2010년 ARI-EAI조사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네이션의 경계선

상에 있는 다른 사회집단과 비교하여 질문하였다. 탈북자는 국제결혼자녀

다음으로 높은 친근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문화에 익숙한 국제결혼자녀를 같은 민족이지만 60여 년 동

안 다른 체제에 살아왔던 탈북자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더 가깝게 느낀

다는 사실은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친근감을 고려하는데 문화

적인 것이 중시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표면적으로 민족주의(eth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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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sm)를 상징하는 탈북자와 다문화주의를 상징하는 결혼이민자의

친근감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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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남이다 남에가깝다 대한민국국민에 가깝다 대한민국국민이다

<그림1>국내외 소수자 집단에 대한 친근감(%)

만약의 사태로 탈북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정부의 수용정책에 대한 질

문은 2005년도 조사에서도 똑같이 질문되었다. <그림2>에서 보듯이, 같

은 동포이므로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년 전에 비해 약 8% 정도

줄어들었고, 대신 선별적 수용이 11%가량 늘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

는가는 또 다른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지난 5년간 북한 및 북한

동포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으며,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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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탈북자 수용태도의 변화: 2005년과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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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탈북자 친근감

(4점)

탈북자 수용

(3점)

　 전체 1,019 2.93 2.30

성별　
남자 504 2.96 2.33

여자 515 2.9 2.27

F값(유의도) 1.178(0.278) 2.531(0.112)

연령

20대 199 2.84 2.28

30대 218 2.89 2.32

40대 228 3.03 2.27

50대 176 2.94 2.32

60대이상 198 2.94 2.31

F값(유의도) 1.485(0.204) 0.310(0.871)

교육수준

중졸이하 166 2.94 2.31

고졸 412 2.94 2.34

대학재학이상 438 2.91 2.26

F값 0.161(0.851) 1.671(0.189)

이념

진보(0~4) 279 3.03 2.31

중도(5) 434 2.87 2.29

보수(6~10) 306 2.93 2.31

F값(유의도) 2.747(0.065) 0.039(0.962)

다음 <표 1>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 국민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친근감과 수용

태도 모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인들 다

수가 탈북자를 ‘남’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에 가깝게 간주하고 있으며, 대

량 탈북자에 대해서도 선별적 수용보다는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선택했다

는 점을 나타낸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약

간 높고, 대량 탈북자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대별로 비교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40대가 탈북자 친근감이 다른 세대보다 가장 높았지만, 탈

북자 수용에 있어서는 가장 부정적이었다는 점이 나타났다. 탈북자 친근

감과 탈북자 수용태도가 일관된 경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재학 이상의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

가 다소 부정적이었다. 이념상으로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일수록 탈북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중도성향의 사람이 친근감과 수용태도 모

두에서 부정적이었다.

<표1>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탈북자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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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체

성

문항 응답분류
탈북자 친근감

(4점)

탈북자 수용

(3점)

민족적 국민

기준2)

중요하지 않다 2.83 2.25

그저 그렇다 2.93 2.27

중요하다 3 2.38

F값(유의도) 　 2.823(0.060) 3.45(0.032)

시민적

국민 기준

중요하지 않다 2.76 2.18

그저 그렇다 2.96 2.29

중요하다 3 2.43

F값(유의도) 　 5.485(0.004) 9.437(0.000)

국가

　소속감

전혀 가깝지 않다 3.31 2.51

별로 가깝지 않다 2.9 2.39

대체로 가깝다 2.96 2.28

매우 가깝다 2.88 2.27

F값(유의도) 　 3.052(0.028) 2.355(0.071)

민족

소속감

전혀 가깝지 않다 2.9 2.36

별로 가깝지 않다 2.87 2.29

다음 <표 2>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태도 변수들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우선 국민의 조건으로 민족적 요인을 중

시할수록 탈북자에 더 친근감을 느끼고 탈북자 수용정책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적 요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민

족적 요인을 중시할수록 이주자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기존 연구와 달리,

민족적 요인이 중시될수록 탈북자에 더 우호적이라는 사실은 탈북자를

이주자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같은 혈통을 가진 동포라는

측면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국가 정체성의

시민적 요인이 이주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탈북자에게도

적용되었다.

민족소속감과 국가소속감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반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높을수록 탈

북자 친근감과 탈북자 수용태도는 낮았다. 반면 민족 소속감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른 한편 국가

자긍심 또한 탈북자 친근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민족 자긍심의

경우는 한민족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

다 탈북자를 다소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국가 정체성에 따른 탈북자 태도의 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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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가깝다 2.92 2.28

매우 가깝다 3.01 2.33

F값(유의도) 　 1.154(0.326) 0.547(0.650)

국가 자긍심

자랑스럽지 않다 3.2 2.34

그저 그렇다 2.86 2.25

자랑스럽다 2.92 2.31

F값(유의도) 　 4.309(0.014) 1.029(0.358)

민족 역사

자긍심

자랑스럽지 않다 2.94 2.38

그저 그렇다 2.8 2.26

자랑스럽다 3 2.32

F값(유의도) 　 6.200(0.002) 1.343(0.261)

문항 응답분류
탈북자 친근감

(4점)

탈북자 수용

(3점)

다문화

수용성

문화다양성

그렇지 않다 3 2.34

그저 그렇다 2.94 2.3

그렇다 2.88 2.29

F값(유의도) 　 0.887(0.412) 0.219(0.803)

이주자권리

그렇지 않다 2.76 2.07

그저 그렇다 2.86 2.26

그렇다 3.15 2.48

F값(유의도) 　 15.616(0.000) 23.240(0.000)

<표 3>은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이다. 우선 문화다양성과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주자의 권리보장을 중시여기는 사

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친근하게 느끼

고, 대량 탈북시 수용에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문화

다양성의 인정은 탈북자의 민족적 측면과 대립될 수 있지만, 이주자의 권

리보장은 탈북자를 포괄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3>다문화수용성에 따른 탈북자 태도의 평균비교

마지막으로 다음 <표 4>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구 월소득에 따른 탈북자 친근감은 고

2) 민족적 국민, 시민적 국민, 국가자긍심, 한민족 역사자긍심은 설문지 문항과 아래의

회귀분석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표에서는 평균비교의 가독성을 위해

3점 척도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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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응답분류
탈북자 친근감

(4점)

탈북자 수용

(3점)

경제적

이해관계

가구 월소득

100이하 2.84 2.38

101-300 3.02 2.36

301-500 2.88 2.23

501-700 2.87 2.35

701이상 3.16 2.23

F값(유의도) 2.162(0.071) 2.673(0.031)

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이 각각 가장 높은 친근감과 가장 낮은 친근감을 보

여주었다. 반면 탈북자 수용태도는 저소득층에서는 높게, 중간소득과 고

소득층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탈북자 수용은 친근감과 달리 경제적 부담

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세금 부담층에서 좀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4>가구 월소득에 따른 탈북자 태도의 평균비교

2. 회귀모형을 통한 탈북자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앞 절에서 기술적 분석과 양변인 통계분석을 통해 국가 정체성 관련

변수들, 다문화 수용성 변수들,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각각 탈북자에 대

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인구․사회

변수들을 포함하여 국가 정체성 관련 변수들, 다문화 수용성 변수들, 경

제적 이해관계 변수들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앞서 논의한 대로 탈북자에 대한 친

근감과 탈북자 수용태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회귀모형을 만들었

다. 먼저 <표 5>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

회적 특성 변수들, 국가 정체성 관련 변수들, 다문화 수용성 변수들, 경제

적 이해관계 변수들을 포함한 다섯 가지의 회귀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

과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을 제외

하고는 어떤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탈북자 친근감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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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관련 변수들 가운데서는 국민의 자격요건으로 시민적 요인을 중요

시 여기는 태도가 탈북자 친근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민족적 요인을 중요시 하는 태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탈북자는 단순한 이주자가 아니라 같은 동포라는 점에서 민족적 요

인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60여 년 다른 체제에 살면서 같은 조상의 혈통을 갖는다는 점

을 제외하고는 탈북자와 정체성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시민적 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인이 탈북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한민족 동포로서의 시각보다 한국에

온 이주자로 바라볼 때 친근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소속감이 탈북자 친근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 결과는 국가 소속감이 강할수록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남으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강한

소속감은 외부자에 대해 경계와 거리감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족 소속감은 예상대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통계적으로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긍심

의 경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민족 역사에 대한 자

긍심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북자 친근감에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은 탈북자 태도에 부정적으로인 영향을, 한

민족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 변수의 경우, 문화 다양성과 이주자 권리 옹호 두 변수

모두 탈북자 친근감에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것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거나, 외국인 이주자가 우리나라 문화

를 풍부하게 할 것이라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탈북자 친근

감에 부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결과이다. 거칠게 말하면 문화다양성의 옹호

는 민족적인 범주에 비판적인 경향이 강할 수 있고, 이것이 탈북자 친근

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자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옹호할수록 탈북자 친근감도 매우

높은데, 이는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족적 차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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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남=0)
-0.038

(0.054)

-0.043

(0.054)

-0.049

(0.054)

-0.039

(0.055)

-0.054*

(0.054)

연령
0.051

(0.023)

0.032

(0.023)

0.033

(0.023)

0.051

(0.024)

0.017

(0.023)

교육수준
-0.024

(0.027)

-0.049

(0.027)

-0.046

(0.027)

-0.008

(0.028)

-0.054

(0.027)

이념성향
-0.055

(0.016)

-0.053

(0.016)

-0.039

(0.016)

-0.060

(0.016)

-0.041

(0.016)

국가

정체성

민족적

국민기준
　

-0.078

(0.026)
　 　

-0.046

(0.026)

시민적

국민기준
　

0.138***

(0.021)
　 　

0.090*

(0.021)

국가 소속감 　
-0.111***

(0.039)
　 　

-0.098***

(0.038)

민족 소속감 　
0.064*

(0.035)
　 　

0.029

(0.035)

국가 자긍심 　
-0.069*

(0.035)
　 　

-0.096***

(0.035)

민족 자긍심 　
0.124***

(0.040)
　 　

0.130***

(0.040)

다문화

수용성

문화 다양성 　 　
-0.055*

(0.017)
　

-0.069**

(0.017)

이주자 권리 　 　
0.182***

(0.020)
　

0.179***

(0.021)

경제적

이해관

가구별

월 소득
　 　 　

-0.034

(0.002)

-0.045

(0.002)

무관한 인권이라는 보편적 차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변인은 전체적으로 탈북자 친근감에 상당히 제한적 영향력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

하는 소득, 계층, 가정경계 전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년 후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록 탈북자 친근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경제에 대한 긍

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주자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기존연구

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5> 탈북자 친근감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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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주관적 계층 　 　 　
0.005

(0.033)

0.008

(0.033)

가정경제

전망
　 　 　

-0.017

(0.057)

-0.023

(0.055)

국가경제전망 　 　 　
0.112**

(0.056)

0.115**

(0.055)

　 R²값 0.006 0.040 0.039 0.017 0.080

*p<0.1, **p<0.05, ***p<0.01, ( ) 안의 값은 표준오차

<표 6>은 탈북자 수용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들, 국가 정체성 관련 변수들, 다문화 수용성 변수들, 경제적 이해관

계 변수들을 포함한 다섯 가지의 회귀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이다. 주

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성별과 학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앞의 탈북자 친근감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

성보다 탈북자 대량수용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탈북자의

대량수용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정체성 변수에서는 국민의 조건으로 시민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

람일수록 대량탈북자 수용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족

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부정

적인 방향으로 작동했다. 국가소속감은 탈북자 친근감과 마찬가지로 대량

탈북자 수용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북

한의 분단이 오랫동안 고착되면서 북한 사람과 잠재적 탈북자에 대한 배

타적인 태도가 형성되었으며, 강한 국가소속감은 이것을 더 강화하는 효

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족 소속감 및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대량 탈북자 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

았다.

다문화 수용성 변수의 효과를 보면, 이주민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중시

하는 사람일수록 대량탈북자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잠재적인 대량 탈북자는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아니며

따라서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지만, 인권과 시민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난민’ 상태의 잠재적 탈북자에 대해서도 우

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는 대량탈북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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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탈북자수용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남=0)
-0.063*

(0.041)

-0.064**

(0.041)

-0.067**

(0.040)

-0.061*

(0.041)

-0.066**

(0.040)

연령
-0.022

(0.018)

-0.041

(0.018)

-0.027

(0.017)

-0.019

(0.018)

-0.042

(0.018)

교육수준
-0.083**

(0.020)

-0.107***

(0.020)

-0.117***

(0.020)

-0.084**

(0.021)

-0.121***

(0.021)

이념성향
-0.029

(0.012)

-0.044

(0.012)

-0.009

(0.012)

-0.021

(0.012)

-0.014

(0.012)

국가

정체성

민족적

국민기준
　

-0.094*

(0.019)
　 　

-0.042

(0.020)

시민적

국민기준
　

0.214***

(0.016)
　 　

0.149***

(0.016)

국가 소속감 　
-0.101***

(0.029)
　 　

-0.090**

(0.029)

민족 소속감 　
0.010

(0.027)
　 　

-0.017

(0.027)

국가 자긍심 　
0.011

(0.027)
　 　

-0.010

(0.027)

민족 자긍심 　
0.038

(0.030)
　 　

0.034

(0.030)

다문화

수용성

문화 다양성 　 　
-0.024

(0.012)
　

-0.042

(0.013)

이주자 권리 　 　
0.248***

(0.015)
　

0.236***

(0.016)

경제적

이해관

계

가구별

월소득
　 　 　

0.014

(0.002)

-0.009

(0.002)

주관적계층 　 　 　
-0.025

(0.025)

-0.016

(0.025)

가정경제

전망
　 　 　

0.004

(0.043)

0.012

(0.042)

국가경제

전망
　 　 　

-0.026

(0.042)

-0.054

(0.042)

　 R²값 0.007 0.042 0.068 0.008 0.092

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이해관계

관련 변수들 가운데는 어떤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 탈북자 수용에 대한 회귀분석

*p<0.1, **p<0.05, ***p<0.01, ( ) 안의 값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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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의 목적은 2010년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인이 탈북자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인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탈북자에 대한 친

근감과 탈북자에 대한 수용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적 변수를 통제

변수로 포함하고, 국가 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3 가

지 이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들을 제시하고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작았다. 남성이 탈

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탈북자 수용 모두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학

력은 탈북자 수용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고학력일수록 탈북자에

게 부정적이었다. 둘째, 국가정체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국민됨의 자격조건과 관련해 민족적 요인은 탈북자 태

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시민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소속감․자긍심은 국가에 대한 것인지 민족에 대한 것인지에 따

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국가

소속감과 자긍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민족 소속감과 자긍심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다문화수용성 변

인 중에서 이주자에 대한 권리는 탈북자 태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이해관계 변인은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이 친근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일까?

먼저 연령과 관련해서 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

만 세대별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대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전쟁에 가장

가까운 세대인 60대 이상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높은

연령대=보수적=북한에 비판적=탈북자에 비우호적”이라는 관행적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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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분단으로부터 두 세대가 지난 지금의 20대

에게 북한에서 한국을 찾아온 탈북자는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지

며, 이는 앞으로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없으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20대와 10대 청년세대에게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둘째, 이념성향에

서는 예상대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탈북자에 대해 가장 우호적이

었으나, 그렇다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정적인 것도 아니었

다. 이 결과는 탈북자 문제를 이념적인 견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됨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출생지, 장기거주, 혈통 등의 민족적 요인

은 친근감과 대량수용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국적,

한국어, 제도와 법 준수, 역사이해 및 전통과 관습 준수와 같은 시민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탈북자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다수의 한국인들은 더 이상 피를 나눈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탈북자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기준으로 시민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탈북자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분석결과는 탈

북자 문제는 혈연에 기반한 민족적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갖

기는 어렵고, 대신 시민적 가치를 중시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기를 때 탈

북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국가소속감과 국가자긍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민족소속감

과 민족자긍심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분석 결과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탈북자를 바라보는 데 있

어서 국가적으로는 비한국인이라는 배타적 기제가 작동하고, 민족적으로

는 같은 동포라는 포용적 기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비한국

의 경계가 강조될수록 탈북자 친근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

국경'이나 '국적'의 문제가 개입되었을 때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

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은 한국

인 내에서는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이주민이나 탈북자 등의 '외부

자'를 향해서는 배타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이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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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ttitude of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National Ident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e-Lee Sohn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

Nae-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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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outh Korean

view of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the 2010 Survey on

National Identity in South Korea. National identit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economic interests were

identified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National identity: The attitude of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with regard to

conditions of nationhood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ethnic

factors which is concerned with birthplace, long-term residence,

and descent but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civil factors which

place an emphasis on nationality, the Korean language, law

abidance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was negatively

influenced by a sense of national belonging and national pride,

but positively influenced by a sense of ethnic belong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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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ic prid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 deeper connection

was shown when there was greater advocacy for the political

and social rights of migrants who have gained the Korean

citizenship. This implies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

factor unrelated to ethnicity, is more relevant in shaping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National identit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conomic Interests, Attitude


